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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기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

는 동물로 꼽힌다.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, 일본뇌염 

등으로 인해 한 해에 약 70여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

알려져 있다.

모기는 또 말라리아, 상피병, 일본뇌염, 황열, 뎅기열 등

의 질병을 매개한다. 특히 뇌염은 살충제를 많이 쓰는 최

근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.

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다. 그렇다면 건

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쓰지 않고 

모기를 쫓아내는 방법은 없을까? 식물들은 움직이면서 

천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체 방어를 위해 곤충들이 

싫어하는 향을 내뿜기도 하는데 허브가 그 가운데 하나

이다. 모기를 비롯한 해충들은 허브 향을 극도로 싫어한

다. 좋은 향기에 더해 모기까지 퇴치해주는 식물을‘액

티브비트닷컴’이 소개했다.

1. 페퍼민트

페퍼민트는 모기 

퇴치 효과를 내는 

대표적인 허브 중 

하나다.

박하라고도 불리

는 허브의 일종인 

페퍼민트는 그 달

콤한 향기를 맡으

면 기분이 좋아지

고 생기가 난다. 하지만 모기와 벼룩 등의 해충들은 이 

향기를 싫어한다. 집 테라스나 바비큐 화덕 주변에 있

는 페퍼민트는 모기를 쫓고 유충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.

야외 활동 등을 할 때 모기에 안 물리려면 페퍼민트 

오일을 관자놀이나 귀 뒤쪽 주위, 목과 손목 등에 바르

면 된다. 또 손에 부드럽게 바르거나 옷에 살짝 발라도 

좋다.

 

2. 레몬 유칼립투스

레몬 유칼립투스 

나무에서 추출되

는 오일은 신선한 

향기를 낸다. 레몬 

유칼립투스 오일

은 미국 질병통제

예방센터(CDC)에 

따르면, 레몬 유칼

립투스 오일은 모

기와 진드기를 퇴치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. 그런데 주

의해야 할 점이 있다.

레몬 유칼립투스를 키울 경우 너무 번식력이 강해 순

식간에 정원을 뒤덮을 수 있다는 것과 레몬 유칼립투스 

오일을 삼킬 경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절

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
 

3. 바질

이탈리안 요리 재

료로 흔히 쓰이는 

바질도 모기퇴치

에 탁월하다.

연구에 따르면, 

바질이나 바질에서 

나온 식물 추출물

은 모기를 격퇴하

는 데 효과적인 것

으로 나타났다. 

과학자들은 바질에 들어있는 메탄올과 페트로리움 에

테르, 사염화탄소 등 3가지 식물추출물이 모기를 퇴치

할 뿐만 아니라 모기 유충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

을 알아냈다. 바질을 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두면 모기가 

접근하지 않는다. 

 

4. 세이지

세이지를 태우는 

것은 오랫동안 정

화 의식의 하나로 

행해져 왔다. 예로

써 아메리카 원주

민들은 영혼의 힘

을 깨끗하게 하고 

치유를 위해 세이

지를 사용했다. 오

늘날 세이지를 태우는 것은 곤충을 정화하기 위해서다.

연구에 따르면, 세이지의 향기 나는 연기는 모기를 퇴

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세이지 잎을 으깨면 나오는 

오일을 피부 일부 부위에 바르면 모기를 비롯한 곤충을 

막을 수 있다.

 

5. 캣닢

개박하로 불리는 

캣닢은 모기가 아

주 싫어하는 식물

이다. 

페퍼민트의 사촌

격인 이 허브는 네

페탈락톤이라는 

천연 화학물질이 

들어있어 모기를 

쫓는 효능이 있다. 이 네퍼탈락톤 성분은 모기와는 달

리 고양이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연구에 따

르면 캣닢에 들어있는 네페탈락톤 성분은 시중에서 파

는 해충 퇴치제보다 모기를 퇴치하는 데 10배나 더 효과

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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